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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국내 작업치료(학)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육품질인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세계작업치료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인증 확

대 및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품질인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 2016년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메일을 통해 국내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모든 교수들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103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미비한 8부를 제외하고 총 

9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95명의 응답자 중 80명(84.2%)이 WFOT 인증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 자

체의 교육품질인증에 대해서도 73명(76.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 자체의 작업치료 교

육품질인증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의 75.8%인 72명이 평가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영역에서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

양한 잣대의 교육품질평가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확립과 적용을 통하여 국내 모든 대학의 교

육의 질을 높이고,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신입 작업치료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

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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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정보화 및 전문화에 발맞추어 고등교육의 중요

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

의 질(quality)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

이며 정부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100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4, No. 2, 2016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Choi, 2011). 이에 고등교육의 

대표기관인 대학은 교육성과와 품질을 보장해야 할 사회

적 책무를 안고 있다. 교육품질 확보를 위한 대학의 책무

성은 대학의 존립 이유인 학문 분야에 맞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 수요

자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대학의 교육품질 보

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학문분

야의 국가경쟁력 증대와 국제적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서

도 객관적인 교육인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 교육의 적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대학평가

인증제도는 대학교육의 책무수행 수준을 판단하는 하나

의 잣대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Lee & 

Kim, 2013). 

평가인증(accreditation)이란 교육기관이나 교육프

로그램이 일정한 준거나 기준을 충족하여 양질의 교육

이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Choi, 2011; Kim et al., 2015; Kim, Hwang, & 

Lee, 2012).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작업치료사연

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의 교육인증과 미국, 영국 등 국가별 교육프로

그램 인증 등이 있다. WFOT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업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고

유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한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평

가하여 인증하고 있다(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 2016; 

Kim et al., 2004; WFOT, 2003). 인증의 목적은 작

업치료교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세계작업치료교육

의 질적 발전과 국제적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다(Kim et al., 2004; WFOT, 2003). 우리나라의 작

업치료 교육인증은 1998년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에 작업치료

교육인증위원회가 발족되어 WFOT 최소기준에 따라 

국내 작업치료교육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

하게 되었다. 2007년 연세대학교의 재인증과 건양대

학교, 대전보건대학, 인제대학교, 한서대학교의 신규 

인증을 시작으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교육품질인증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수는 62개 대학으로 증가되었으나 WFOT 인증

대학은 8개 대학(12.9%)에 그치고 있다(대한작업치료

사협회, 2016). 2016년 현재 67개 WFOT 정회원국의 

WFOT 교육인증 학교 현황을 보면 1,098개 교육프로그

램 중 799개 프로그램(72.7%)이 인증을 받았으며, 비회원

국인 중국의 경우도 쿤밍대학교(kunming university)

를 포함하여 6개 학교가 WFOT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WFOT, 2016a).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

입국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72개 프로그램 중 

676개(77.5%)가 인증 받은 상태로 국내의 인증율

(12.9%)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WFOT, 

2016a). 

WFOT 교육인증 이외에 미국,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국가별 평가인증기준을 게시하여 운

영하고 있다(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 2015; British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BAOT], 

2015; Occupational Therapy Council [OTC], 2013). 

ACOTE는 미국의 교육부(Unite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USDE)와 고등교육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에서 작

업치료교육의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증

기준은 일반적인 요구사항(학문적 지원, 학생, 운영정책, 

프로그램 평가, 교과과정 구성 등), 콘텐츠(contents) 요

구사항(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적인 교

육내용, 작업치료의 기본원칙, 이론적 관점, 중재계획수

립 및 수행, 작업치료서비스의 관리 등이 포함), 현장실

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ACOTE, 2015).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증을 담당하는 

OTC에서도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며 인

증기준은 교육프로그램 개요, 철학 및 목적,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순서, 교육 방법, 실습교육(현장실습), 전문가적 

수행의 지역 상황, 교육자, 자원, 품질 개선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OTC, 2013).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규범 채택과 세계무

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과정에서 고

등교육 시장 개방 및 전문자격증과 면허증 상호인정을 

통한 인력교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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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위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제로

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ㆍ인증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차원에서 프로그램 평가ㆍ인증체

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작업치료 영역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WFOT 교육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학위의 상호인정이 수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작업치료(학)과가 60개 

이상 급증하면서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과 질적 수준의 

격차 증가, 임상실습기관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등의 문

제가 발생하여 대학별 배출되는 작업치료사의 역량 격차

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실무 역량을 갖춘 작업치료사 

배출을 위한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04).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작업치료서비스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WFOT 인증 확대

와 국내 실정에 맞는 작업치료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2015년에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를 한국작업치

료교육평가원으로 확대ㆍ개편하였다. 고등교육의 세계

화 즉, ‘국경 없는 대학교육(borderless education)’시
대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작업치료교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소수의 개별 대학 인증이 아닌 전국의 모든 대

학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

한 ACOTE 기준이나 정부인정을 받는 민간 평가ㆍ인증

기관 등의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 학문분야의 질 보장을 

위한 국내 교육품질인증 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교육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

기 위한 WFOT 인증을 확대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교육

품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작업치료(학)과 교수들

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작업치료교육인증 도입과 관련

한 연구들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

져 현 상황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편이다(Chang, 2002; 

Kim et al., 2003; Kim et al., 2004). 이에 2016년을 

기준으로 WFOT에 대한 의견과 국내 작업치료교육인증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WFOT 인증 활성화와 

국내교육품질인증기준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대

상으로 하였다. 작업치료교수협의회와 대한작업치료사

협회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교수들에게 2016년 1월 20일부터 4월 25일

까지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103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8부를 제외하고 총 

95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총 21문항으로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8문항,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WFOT 인증에 대한 6문항, 국내 작업치료교육인증에 대

한 6문항, 전반적인 작업치료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의견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Kim 등(2004)이 작업

치료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기본으로 현재의 교육인증평가 및 향

후 국내교육인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작업치료 교육인증평가에 대한 인

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69 ± 7.29세이었으며 

교수 경력은 평균 98.71 ± 70.44개월이었다.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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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Response 

(n)

Distribution

(%)

Gender Male 51   53.7

Female 44   46.3

Level of education Master degree 13 13.7

Doctoral degree 60 63.2

Completion of master course  2 2.1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20 21.0

Position Full­time professor 80 84.2

Part­time professor 15 15.8

School system Three-years 47 49.5

Four-years 48 50.5

Location of campus Seoul & Gyeongi­do  6 6.3

Chungcheong­do 25 26.3

Gangwon­do  7 7.4

Gyeongsang­do 38 40.0

Jeolla­do 17 17.9

Jeju­do  1 1.0

Table 1. Demographics  (N=95)

은 박사가 60명, 박사수료가 20명, 석사가 13명, 석사 

수료가 2명이었다(Table 1).

2. WFOT 인증에 대한 의견

대상자들의 84.2%(80명)가 ‘WFOT 인증평가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WFOT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가 74.7%(71명)

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WFOT 인증에 대해서는 대체적

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30.9%(29명)가 

WFOT 인증평가를 받은 학교의 교수였으며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학교의 교수는 69.5%(66명)이었다. WFOT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기준 미달이 

31.6%(30명)로 가장 높았고, 학교지원 부족 17.9%(17

명), 신설학과 13.7%(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 출신의 작업치료사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신뢰하

지 않음이 61.0%(58명)이었으며 각 학교 교과과정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가 76.8%(73명)이었다. 교과과정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7.9%(93명)

로 높게 나타났다.

3. 국내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에 대한 의견

국내기준의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6.8%(73명)이었으며 교육인증평가가 실시된

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은 83.1%(79

명)이었다. 국내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평가가 제시된다

면 평가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의견에는 75.8%(72명)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인증평가 결과를 활용할 방법에 

대하여서는 ‘학생선발을 위한 홍보자료’가 76.8%(73명), 

‘기타 학교홍보 근거자료’가 67.4%(64명)로 응답하였

다. 국내 인증의 수준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WFOT 기준

보다 높아야 한다’가 25.3%(24명), ‘WFOT 기준보다 낮

아야 한다’가 38.9%(37명), ‘무응답’이 30.5%(29명)이

었다. ‘WFOT 기준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로 임상실습 시간의 기준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였

으며, 그 외에도 전임교수 확보율, 기초교과과정 시간의 

축소 등의 의견이 있었다(Table 3). 

국내 기준의 작업치료교육인증 평가 시 중요한 요소는 

‘교과목 구성내용’이 85.2%(81명)에서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전공 관련 교수 수’가 74.7%(71명)에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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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category Response 
(n)

Distribution
(%)

Necessity of accreditation Necessary
Not necessary

Don’t know
No answer

80
 3
11
 1

84.2
 3.2
11.6
 1.0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Know very well  
Know well
Don’t know

Don’t know at all

18
53
22
 2

18.9
55.8
23.2
 2.1

Whether the university 
received accreditation

Yes 
No

29
66

30.5
69.5

 Unaccredited reason
(Multiple selection possible)

Below criteria
Lack of school support

Newly built a department
Preparing certification

30
17
13
14

31.6
17.9
13.7
14.7

Trustworthiness 
on the graduates 
of each school 

Can trust
Cannot trust
Don’t know
No answer

19
58
17
 1

20.0
61.0
17.9
 1.1

Opinion on each school’s 
curriculum

Similar
Different

Don’t know

9
73
13

 9.5
76.8
13.7

Necessity of establishing 
curriculum standards

Necessary
Not necessary

Don’t know

93
 2
 0

97.9
 2.1
 0.0

Table 2. Opinions on Accreditation of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N=95)

Classification Sub-category Response 
(n)

Distribution
(%)

Necessity of accreditation Necessary
Not necessary

Don’t know

73
11
11

76.8
11.6
11.6

Trustworthiness on 
accreditation

 Can trust
Cannot trust
Don’t know

79
 3
13

83.1
 3.2
13.7

Intent of accreditation Yes
No

Don’t know

72
 6
17

75.8
 6.3
17.9

Utilization of accreditation
(Multiple selection possible)

Promotional materials 
for student recruitment

Other school promotional materials
Others

No answer

73

64
 8
 6

76.8

67.4
 8.4
 6.3

National accreditation level Higher than the standard of WFOT 24 25.3

Lower than the standard of WFOT 37 38.9

Others 5  5.3

No answer 29 30.5

Table 3. Opinions on National Accreditation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N=95)

WFOT: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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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mportance
Response 

(n)
Distribution

(%)

Course curriculum High
Moderate

Low
No answer

81
 7
 2
 5

85.2
 7.4
 2.1
 5.3

Number of OT major professor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71
21
 1
 2

74.7
22.1
 1.1
 2.1

Fieldwork hour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70
19
 3
 3

73.8
20.0
 3.1
 3.1

Practice tools and equipment High
Moderate

Low
No answer

68
24
 0
 3

71.6
25.3
 0.0
 3.1

Full­time faculty ratio High
Moderate

Low
No answer

67
24
 2
 2

70.5
25.3
 2.1
 2.1

Learning contents of curriculum High
Moderate

Low
No answer

67
23
 1
 4

70.5
24.2
 1.1
 4.2

Types of evaluation tool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61
29
 1
 4

64.2
30.5
 1.1
 4.2

Fieldwork content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60
26
 4
 5

63.1
27.4
 4.2
 5.3

Appropriateness of 
fieldwork placement 

High
Moderate

Low
No answer

59
26
 7
 3

62.1
27.4
 7.4
 3.1

An education program based 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objectives 

Top 
Middle
Low

No answer

58
24
 6
 7

61.0
25.3
 6.3
 7.4

Educational philosophy and objective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52
29
10
 4

54.8
30.5
10.5
 4.2

Table 4. Importance of Evaluation Components of National Accreditation o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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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mportance
Response 

(n)
Distribution

(%)

Degree of full-time 
faculty member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51
33
 7
 4

53.7
34.7
 7.4
 4.2

Qualifications of fieldwork supervisor High
Moderate

Low
No answer

51
33
 7
 4

53.7
34.7
 7.4
 4.2

Whether adopted minimum standards 
of WFOT or not 

High
Moderate

Low
No answer

51
32
 6
 6

53.7
33.7
 6.3
 6.3

Clinical experience 
of faculty member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49
35
 7
 4

51.6
36.8
 7.4
 4.2

Course syllabus reflects 
the learning objective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49
31
 7
 8

51.6
32.6
 7.4
 8.4

Therapeutic tools and equipments High
Moderate

Low
No answer

48
38
 4
 5

50.5
40.0
 4.2
 5.3

OT: Occupational Therapy, WFOT: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Table 4. Importance of Evaluation Components of National Accreditation o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Cont.)(N=95)

실습시간’이 73.8%(70명)에서 ‘학교 실습도구’는 71.6% 

(68명)에서 ‘교수확보율’과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70.5% 

(70명)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평가도구의 

종류’, ‘임상실습 내용’, ‘임상실습 기관의 적합성’, ‘교육철

학 및 목표에 근거한 교육과정’ 등은 60.0% 이상이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철학 및 목적’, ‘전임교수의 

학위’, ‘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 ‘WFOT 최소교육기준안 

채택여부’, ‘전임교수의 임상경험 유ㆍ무’, ‘과목별 수업목

표의 강의계획서 반영’, ‘치료도구’ 등에 대하여 50.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WFOT 교육인증을 확대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교육품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작업치료(학)

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WFOT 교육인증에 대한 의견과 

국내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여 우리나라 작업치료 교육인증평가에 대한 인식도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WFOT 인증평가와 국내 교육품질인증에 대

한 필요성은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Kim 등

(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WFOT 인

증평가에 대해서 74.7%가 잘 알고 있었으나 조사대상자

의 70% 정도의 학교가 WFOT 인증을 받지 않았다. 

WFOT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준미달(31.6%), 학

교지원 부족(17.9%), 신설학과(13.7%)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WFOT 인증은 각 항목별 최소기준의 충족을 요구하

고 있으며 한 항목이라도 기준이 미달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의 전신인 한국작

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는 WFOT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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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OT 인증기준에는 없으나 국내 WFOT 기준에는 존

재하던 국가시험합격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가입률 및 

전임교수 확보율을 2016년도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

였다(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 2015). 본 조사 결

과 이처럼 완화된 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는 임상실습 1,000시간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합친 

기초과학 교과시간 1,200시간의 이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3년제인 경우 교육부 기준 최소학점이 120학점

으로 이론과 실습 전체 교과시간 3,000시간을 채우려면 

10~20학점 정도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이해

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

으나 학교의 지원 부족으로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의 교수들은 대학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개별적으

로 노력해야 하지만, 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인증

으로 인한 표면적 이익이 두드러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각 학교에서 배출하는 예비 작업치료사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각 학교의 교과과정이 달라 교과과정 수

립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작업치료

(학)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유보학과로 분류되어 있어 NCS가 개

발되어 있지 않지만 3년제를 중심으로 현장형 또는 NCS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추세여서 표준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기준의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에 대해서는 필요

성(76.8%)과 향후 평가받을 의향이 있음(75.8%)이 높

게 나타났다. 국내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의 수준에서는 

WFOT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응답자(38.9%)가 많기

는 하였으나 WFOT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자

(25.3%)와 무응답(30.5%)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WFOT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의 체계나 

인식 부족으로 WFOT 인증 기준에 1~2개 항목이 미달되

어 인증 신청을 못하는 학교들도 학과차원에서 작업치료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품질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인증 

기준 완화 요구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임상실습 시간, 기초

교과과정 시간의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WFOT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의 요지는 WFOT 기준이 국제적 최소

기준으로 임상실습, 교과시간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

본적인 사항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교과운영이

나 전임교수 확보율,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질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하

고, 국제 호환성과 평가 인증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여 

향후 정부 인정 평가기관으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설득력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국내 기준의 작업치료교육품질인증 평가 시 중요도가 

‘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난 항목은 전체 49개 중 17개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

은 중요도 ‘상’에 표시한 비율이 50.0% 이상이며, ‘교과

목 구성내용’, ‘전공 관련 교수 수’, ‘임상실습시간’, ‘학교 

실습도구’, ‘교수확보율’과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70.0% 

이상 중요도 ‘상’에 표시하였다. 이는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중요도 ‘상’으로 표기한 상위 10개 항목과 거의 

일치하지만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항목이 교수 수(61.5%)였고 나머지 항목들은 30.0~ 

50.0% 사이였다. 그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품질인증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은 

WFOT 인증 확대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자체적인 교육품

질인증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정

량적인 지표만으로는 각 대학의 고유한 특질을 평가 결

과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Lee, 2013). 교육환경

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

이고 있는 노력들을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흡수하고, 각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의 역량으로 판단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은 이러한 국내의 대학별 특

성을 반영하고 시스템적인 측면과 교육품질 측면의 평가

를 아우르는 국내 작업치료(학)과의 교육인증 모델로서 

작업치료교육인증시스템을 두 개의 모듈구조(module 

structure)로 제안하는 바이다. 첫 번째 모듈(module)

은 WFOT 인증으로 국제적인 교육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는 임상실습 1000시간, 기초(사회, 자연)과학 1200시

간, 전공 800시간 등의 총 9개 항목을 평가하며 기존과 

같이 9개 항목 모두를 충족할 때 인증을 부여한다. 두 번

째 모듈(module)은 국내 자체적인 교육품질인증으로 각 

항목별 기본, 권장, 우수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정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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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조합을 통한 평가를 진행한다. 국내 교육품질

인증의 경우 교육환경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의 성취 수준이 

있다면 인증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는 WFOT 인증기준

에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기

도 하고 비록 임상실습이 1000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학

생들의 학습 성과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교육품질을 인

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임작업치료사들이 직무 수행을 능숙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작업치료사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이 전통적인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실

제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경험과 수행을 

중요시하는 역량기반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Kim 

& Kim, 2014). 이러한 변화는 학문분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ㆍ인증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학문분

야의 민간 평가ㆍ인증기관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의학계열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작업치료 분야 역시 보건의료 전문가 

배출이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세심한 

질 관리를 통하여 졸업 후 자신의 직무를 당당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에 WFOT 교육인증 확대 및 국내 자체의 작업치료 

교육품질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수

렴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의 최종 목적은 교육을 잘

하는 대학과 미흡한 대학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다. 합리

적인 평가기준의 확립과 적용을 통하여 국내 모든 대학

의 작업치료교육의 질을 높이고,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

득한 초임작업치료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Ⅴ. 결 론

사회적으로 대학의 교육품질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학문분야의 경쟁력 증대와 국

제적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교육인증이 요

구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 영역에서도 교

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품질인증의 필요성이 도출되

었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확립과 적용을 통하여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작

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신입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담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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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Members

on the National Accred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Lee, Hyang-Sook*,  Ph.D., O.T., Kang, Dae-Hyuk**,  Ph.D., O.T.R., 

Chang, Moon-Young***, Ph.D., O.T., Woo, Hee-Soon****, Ph.D., O.T., 

Lee, Jeong-Weon*****, Ph.D., O.T., Jeong, Byoung-Lock******,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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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explosive increase i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calls for a reliable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faculty members on the 

necessity for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in addition to the minimum standards of the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WFOT) for a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Method : A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ll faculty members of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in Korea 

through e-mail between January 20 and April 25. A total of 103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with the expection 

of eight incomplete responses, 95 of them were analyzed.

Results : Eighty(84.2%) respondents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WFOT approval, and 73(76.8%) people replied 

that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is necessary. Seventy-two(75.8%)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the 

intention to be evaluated based on the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is in great 

need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Korea. By 

establishing appropriat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a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we can expect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nd more competent occupational 

therapists nationwide. 

Key Words : Accreditation, Education program, Occupational therapy




